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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액결제시스템

결제 동향 

( 원화자금 ) 

2024년 중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 서비스를 제

공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원화자금 결제금

액은 증권거래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한 617.0조 원을 기록했다(표Ⅰ-1).32)

자금종류별로 보면 증권거래자금33) 결제금액은 

기관간RP 거래 증가34) 등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했다. 콜거래자금 결제금액은 전년대비 

2.7% 증가했다(그림Ⅰ-1).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35) 결제금액은 은

행 간 환거래 네트워크를 통한 일반자금이체와 

CLS시스템을 이용한 결제가 모두 소폭 증가하

면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표Ⅰ-1).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금액은 인터

넷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한 28.4조 원을 기록했다(그림Ⅰ-2).

32) �2024년 중 한은금융망의 결제 건수는 일평균 25,539건으로 전년(23,289건)대비 9.7%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수는 총 136개(은행 52, 비은행 84)이다.

33) �증권대금동시결제(DvP)와 분리결제 및 채권 원리금 상환 등의 부수 거래도 포함된다. 은행채, 지방채, 회사채 등의 채권 

원리금 상환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채권 원리금 상환 영수증을 어음교환에 회부해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괄 수령하고 동 자금을 

한은금융망 및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개별 투자자 앞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34) �기관간RP 거래는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에 있어 콜시장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기관간RP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3.11월) 등에 따라 2015년 3월 

비은행금융기관의 콜시장 참가가 원칙적으로 배제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5)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이체가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된 것을 말하며 은행 간 환거래 네트워크를 통한 일반자금이체와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인 CLS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로 구성된다. 

표 I-1. 자금종류별 한은금융망 결제규모(일평균)

2022 2023 2024 증감률

원화자금 합계 524.3 554.6 617.0 11.2
참가기관 간 497.3 533.3 601.1 12.7

콜거래자금 23.1 28.0 28.8 2.7
증권거래자금 269.9 301.2 357.2 18.6
외환거래자금 16.8 19.2 19.5 1.8
고객거래자금1) 79.5 79.2 83.7 5.7
차액결제자금2) 27.5 27.0 28.4 5.4
기타3) 80.6 78.8 83.5 6.0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4) 27.1 21.3 15.9 -25.5

외화거래자금 합계5)

(십억 달러)
1.6 1.2 1.2 -1.2

주: 1)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한은금융망을 이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거

액의 자금

	 2) 소액결제에 따른 참가기관 간 채권·채무의 차액결제

	 3) 금융기관 본·지점 간 거래자금 등

	 4) 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

	 5) 예치 및 인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조 원, %)

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집합투자증권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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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등1)	   단기금융상품	   주식

그림 I-1. 한은금융망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조 원)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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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을 통한 국공채 거

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에 수반되

는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금액은 일평균 

15.9조 원으로 국공채 거래를 중심으로 전년대

비 25.5% 감소했다(표Ⅰ-1, 그림Ⅰ-3).36)

( 외화거래자금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표시 지급준비금 

적립 등을 위해 외화예수금 계정을 개설하고 미

달러화, 엔화 등 외화자금을 이체, 예치 및 인출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4년 중 일평균 

외화거래자금 결제금액(예치 및 인출 포함)은 

12.0억 달러로 거주자 외화예금 감소37) 등에 따

라 전년대비 1.2% 감소했다(표Ⅰ-1, 표Ⅰ-2).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관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중당좌대출 

및 일중RP 제도를 통해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중 일중 일

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는 일평균 4조 3,190억 

원으로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표Ⅰ-3).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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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

그림 I-2. 한은금융망 차액결제규모(일평균)

(조 원)	 (조 원)

주: 1) 국채 및 통안증권 발행·상환,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환매 포함)

	 2)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여유자금 운용 및 회수, 국세 수납 

등)만 포함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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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채거래1)	   국고금수급2)	   한국은행대출

그림 I-3.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규모(일평균)

(조 원)	 (조 원)

36)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 감소 등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이 27.5% 감소하고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한도 13조 원)이 2023년 11월 30일 종료된 데 주로 기인한다.  

37) 2024년 말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13.0억 달러로 전년 말(1,038.8억 달러) 대비 2.5% 감소했다.

표 I-2. 한은금융망 외화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2021 2022 2023 2024 증감률

이체 0.2 0.2 0.2 0.2 -8.7

예치 568.4 823.7 583.3 593.1 1.7

인출 559.5 812.8 626.9 601.9 -4.0

합계 1,128.1 1,636.6 1,210.4 1,195.2 -1.2

자료: 한국은행 

(백만 달러, %)

표 I-3. 일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2022 2023 2024 증감률

일중당좌대출1) 881.1 841.9 1,278.1 51.8

일중RP 2,143.6 2,501.0 3,040.9 21.6

합계 3,024.7 3,342.9 4,319.0 29.2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십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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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중당좌대출 ) 

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중 

참가기관 간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은행에 대해 대출 방식으로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4년 중 참가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

은 일평균 1조 2,781억 원으로 전년대비 51.8% 

증가했다. 은행 그룹별로 보면 국내은행(629억 

원)은 전년에 비해 43.3% 감소했으나, 외은지

점(1조 2,153억 원)은 66.2% 증가했다.38)

일중당좌대출 이용시간은 전년대비 7분 늘어난 일

평균 211분을 기록했다. 은행 그룹별로는 국내은 

행(111분)의 이용시간이 전년대비 14분 줄어든 반

면, 외은지점(250분)은 17분 늘어났다(그림Ⅰ-4).

일중당좌대출 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중 급격히 증가하여 12시 36분에 

최고치(2조 1,507억 원)를 기록한 후 마감시간대

인 16시 이후 급격히 감소하며 전액 상환되었다. 

한편 잔액의 일중 최고치(2조 1,507억 원)는 전년

(1조 3,214억 원)에 비해 62.8% 증가39)했다(그림

Ⅰ-5).

( 일중RP ) 

일중RP제도는 참가기관 간 자금결제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

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게 

RP방식으로 일중의 일시적 결제부족자금을 지

원하는 제도이다. 2024년 중 일평균 일중RP 이

용규모는 단기자금 운용 목적의 기관간RP 거

래 증가40) 등으로 전년보다 21.6% 증가한 3조 

409억 원을 기록했다(표Ⅰ-4).

38) �외은지점의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 증가는 기관간RP 거래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한다. 국내은행에 주로 콜자금을 공급하던 

외은지점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강화 등으로 국내은행의 콜차입 규모가 감소하자 RP 매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4년 중 기관간RP 거래규모(일평균)는 274.8조 원으로 전년대비 23.1% 증가했는데 외은지점의 RP 매수(일평균)도 2023년 

3.1조 원에서 2024년 4.9조 원으로 증가했다. 외은지점은 결제유동성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고 있어 RP 거래 확대에 따른 일중 

결제자금 부족분을 일중당좌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은행은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유동성 사정이 여유로워 RP 

매수규모 확대(2023년 126.7조 원 → 2024년 159.0조 원)에도 불구하고 일중당좌대출 이용규모가 감소했다. 

39)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 증가에 따라 일중 잔액 최고치도 증가했다.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2) �참가기관별 자금 공급시간의 합계 기준(예: 참가기관이 일중당좌대출을 

11~12시, 14~15시에 이용한 경우 120분)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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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4. 일중당좌대출 이용규모1) 및 시간2)(일평균)

(분)	 (조 원)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의 

분당 잔액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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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RP 이용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결제의 절반 

이상이 오전 중 완료되는 장내 채권시장의 영향

으로 오전 중 급격히 증가하여 11시 12분에 최

고치(6,886억 원)를 기록한 후 마감시간대인 16

시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전액 상환되었다. 한

편 이용잔액의 일중 최고치는 전년(5,452억 원)

에 비해 26.3% 증가41)했다(그림Ⅰ-6).

결제리스크 관리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

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비율42) 및 일중당좌대

출 최대소진율43)을 통해 볼 때 참가기관의 결제

유동성 관리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비

율은 5.0%로 전년(4.9%)과 비슷한 수준44)이었

으며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은 22.7%로 전년

(20.9%)대비 소폭 상승45)했다(표Ⅰ-5).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의 결제집

중률(금액 기준)은 52.7%로 전년(52.8%)과 비

슷한 수준을 나타냈다(그림Ⅰ-7).

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각이 연장된 횟수도 전년

과 동일(연중 12회)했으나, 주로 일시적인 전산

장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관련 업무처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했다. 전산장애로 한은금융

망 연장을 초래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

정에 따라 주의환기 조치를 통보하고 재발방지

40) �일중RP 공급 대상인 금융투자회사의 2024년 중 일평균 기관간RP 거래규모는 74.6조 원으로 전년(64.3조 원)대비 16.0% 

증가했다.

41) �일중RP 이용금액 증가에 따라 일중 잔액 최고치도 증가했다.

42) �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의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자금이체 신청을 대기파일에 수록했다가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수취 등으로 당좌예금 잔액이 충분해지면 처리한다. 대기비율은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중 참가기관의 

당좌예금 잔액 부족으로 자금이체 신청이 대기되었다가 결제된 금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43) �일중당좌대출 한도 대비 최고사용액의 비율을 말한다. 일중당좌대출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적격담보를 납입한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동 실행되고 있다.

표 I-4. 일중RP 이용규모(일평균)

2023 2024
증감률

장내 장외 계 장내 장외 계

한국
거래소1) 1,790.0 - 1,790.0 1,983.2 - 1,983.2 10.8

금융
투자회사

310.3 400.6 711.0 420.1 637.6 1,057.7 48.8

합계 2,100.4 400.6 2,501.0 2,403.3 637.6 3,040.9 21.6

주: 1) �한국은행은 증권결제 원활화를 위해 국채전문유통시장(장내 국채시장)의 

중앙거래당사자(CCP)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를 일중RP 대상기관으로 

지정

자료: 한국은행

(십억 원, %)

주: 1) 분당 순공급액(일중 누적공급액-누적상환액)

자료: 한국은행

0.8

0.6

0.4

0.2

0.0

0.8

0.6

0.4

0.2

0.0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장외	   장내	   전체

그림 I-6. 일중RP 잔액1)(일평균)

(조 원)	 (조 원)

표 I-5.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및 대기비율 추이 
(금액 기준)

2020 2021 2022 2023 2024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1) 23.5 20.3 23.0 20.9 22.7

대기비율2) 3.3 3.7 4.1 4.9 5.0

주: 1) �참가기관 중 은행의 일별 순일중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중당좌대출 

한도의 평균

	 2) �전체 대기금액/총 결제금액(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다자간 동시처리

되는 거래 제외)

자료: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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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리

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그림Ⅰ

-8). 

44) �대기금액의 대부분은 금융투자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지급준비금 적립 의무가 없어 결제유동성을 상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관간RP 등으로 결제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금액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45) 외은지점의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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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8.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횟수 및 평균 연장 
시간

(분)	 (회)

  연장횟수(우축)	   평균 연장시간(좌축)

9회

12회 12회

7회

1회

12시 이전 12~14시 14~15시 15~16시 16시 이후

주: 1) 각 시간대별 결제금액/총 결제금액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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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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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림 I-7. 한은금융망 시간대별 결제집중률1)(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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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결제시스템46)

결제 동향 

2024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

스템을 통한 결제규모47)는 일평균 4,405만 건, 

106.4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5%, 6.4% 증

가했다(표Ⅰ-6, 그림Ⅰ-9).48)

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

균 3,970만 건, 98.0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2%, 7.0% 증가했다. 한편 금융공동망 내 오

픈뱅킹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경우 전년에 

이어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표Ⅰ-6).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교환규모는 자기앞수

표, 어음 등이 전자방식 지급수단 등으로 대체

되며 일평균 8만 건, 7.1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

각 25.9%, 1.6% 감소했다(표Ⅰ-6).

지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46) �금융결제원은 개별 소액지급시스템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 확인·중계, 차액정산 등의 업무를,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보충 설명 3>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참조하기 바란다.

47) 금융공동망(타행 간 자금이체) 및 지로시스템의 경우 자금이체 규모를, 어음교환시스템의 경우 교환규모를 각각 의미한다. 

48)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가 증가한 것은 공모주 청약에 따른 전자금융공동망 자금이체 증가세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공모주 청약 시 자금 유입은 주로 전자금융공동망 내 인터넷뱅킹으로, 환불은 펌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2024년 중 

기업공개(IPO) 시장 활성화에 따라 공모주 청약 증거금 규모가 크게 증가(2023년 314.2조 원 → 2024년 418.8조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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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그림 I-9.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조 원)	 (조 원)

자료: 한국은행

표 I-6. �금융공동망·어음교환시스템·지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2022 2023 2024 증감률

건
수

금융공동망 31,971 35,714 39,698 11.2 

(전자금융공동망) 21,333 23,938 26,362 10.1 
(타행환공동망) 238 231 222 -3.7 

(오픈뱅킹공동망) 5,234 6,310 7,740 22.6 
(CD공동망) 967 892 821 -8.0 

어음교환시스템 154 114 84 -25.9 

(자기앞수표) 150 110 80 -26.6 
(어음 등1)) 3 3 3 -9.5 

지로시스템 4,104 4,050 4,269 5.4 

(일반이체) 601 560 765 36.6 
(자동이체) 3,093 3,062 3,062 0.0 
(대량지급) 380 401 420 4.6 

합계 36,230 39,878 44,051 10.5 

금
액

금융공동망 90,765 91,602 97,971 7.0 

(전자금융공동망) 83,473 84,283 90,383 7.2 
(타행환공동망) 4,885 4,622 4,611 -0.2 

(오픈뱅킹공동망) 1,364 1,709 2,034 19.0 
(CD공동망) 584 514 462 -10.0 

어음교환시스템 7,340 7,232 7,119 -1.6 

(자기앞수표) 961 846 672 -20.6 
(어음 등1)) 3,678 3,198 3,126 -2.3 

지로시스템 1,174 1,237 1,353 9.3 

(일반이체) 427 439 520 18.5 
(자동이체) 427 450 462 2.7 
(대량지급) 314 343 365 6.6 

합계 99,279 100,071 106,443 6.4 

주: 1)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천 건, 십억 원, %)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83566&searchCnd=1&searchKwd=&depth2=200699&depth3=200072&depth=200072&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0072&oldMenuNo=2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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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만 건, 1.4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4%, 

9.3% 증가했다(표Ⅰ-6).

결제리스크 관리49)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고

객 간 자금이체는 건수가 매우 많지만, 건당 금

액이 적은 특성을 고려해 금융기관 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을 지정 시점에 한은금융

망에서 최종 결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차액결

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순

이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 자금이체

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기관들의 총 순

이체한도 설정규모는 2024년 말 기준 96.0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 감소했다(표Ⅰ-7).

2024년 중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 최대소진

율(일평균)은 16.7%로 전년(16.1%)에 비해 소

폭 상승했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

(70%)을 상회한 횟수는 16회로 전년(39회)보

다 크게 감소했다(표Ⅰ-8).

참가기관들은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

여 순이체한도의 일정 비율(담보제공비율)만큼

의 증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해야 한다. 

2024년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은 담보제공비율 

인상(80% → 90%)50) 등으로 전년 말 82.2조 

원에서 89.9조 원으로 7.7조 원 증가했다. 

49)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보충 설명 4>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50) 한국은행은 2024년 8월 1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기존의 80%에서 90%로 인상했다.

표 I-7.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1) 현황 

2022 2023 2024 증감률

은행 등 직접참가기관 71.7 91.8 90.6 -1.3

위탁기관 4.7 5.3 5.4 2.5

금융투자회사 2.1 2.2 2.4 5.4

서민금융기관2) 2.5 3.0 3.0 0.3

합계 76.4 97.1 96.0 -1.1

주: 1)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발생시킬 수 있는 순이체액(타행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타행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의 한도

	 2)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자료: 한국은행

(기말 기준, 조 원, %)

표 I-8. 순이체한도 이용 현황 

2020 2021 2022 2023 2024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1) 17.6 18.3 15.9 16.1 16.7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의수준 상회횟수

109 171 80 39 16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 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nttId=10083566&searchCnd=1&searchKwd=&depth2=200699&depth3=200072&depth=200072&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0072&oldMenuNo=2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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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결제 동향 

외환결제는 CLS시스템51), 은행 간 환거래 네트

워크,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

루어진다. 이 가운데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동시

결제금액은 2024년 중 전년대비 5.9% 증가한 

942억 달러를 기록했다(표Ⅰ-9).

CLS시스템 결제규모를 결제주체별52)로 보면 

국내기관과 외국기관 간 결제가 전체의 41.8%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53)

결제리스크 관리 

2024년 중 매입통화와 매도통화 간 결제시점 

불일치로 인한 외환결제리스크를 낮추는 외환

동시결제 비중(76.5%)은 전년(77.9%)에 비해 

1.4%포인트 하락했다(그림Ⅰ-10).

CLS시스템의 다자간 차감방식에 따른 금융기

관의 원화 결제유동성 절감비율54)은 95.6%로 

나타났다.

51) �CLS시스템은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12시)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으로, 결제대상 

외환거래로는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거래 등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외환결제 중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CL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V-2> ‘외화의 지급 및 결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52) �2024년 말 기준 국내기관(국내은행 17개 및 금융투자회사 13개), 외국기관(국내 소재 외은지점 19개 및 외국금융투자회사 지점 

1개) 및 해외기관(해외 소재 외국은행 및 외국금융투자회사)으로 구분했다.

53) �그다음으로 국내기관 간 결제(29.7%), 외국기관 간 결제(21.0%), 국내기관과 해외기관 간 결제(6.9%), 외국기관과 해외기관 간 

결제(3.2%) 순이었다.

54) 결제유동성 절감비율(%) = [1-(실제 납입액/총액기준 납입금액)]×100 = (유동성 절감액/총액기준 납입금액)×100

표 I-9. CLS시스템 결제규모1)(일평균)

2021 2022 2023 2024 증감률

75.3 86.5 88.9 94.2 5.9

주: 1)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거래 관련 금융기관 보고액 합계(다자간 차감 

전 총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십억 달러, %)

2020 2021 2022 2023 2024

주: 1) �CLS결제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2)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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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10.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1)2)(일평균)

(%)	 (%)

74.7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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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결제시스템

결제 동향 

2024년 중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는 일평균 325.8조 원으로 

전년대비 21.4% 증가했다. 일평균 장내거래 결제

규모는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 증가 등의 영

향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한 3.7조 원을 기록했

다. 일평균 장외거래 결제규모는 펀드(34.1%), 주

식(28.6%) 및 기관간RP(22.9%) 등이 크게 늘어나

면서 전년에 비해 21.6% 증가한 322.1조 원을 기록

했다(표Ⅰ-10). 

결제리스크 관리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55)는 한은금융망과 

증권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증권대금동시결

제제도(DvP) 운영 등으로 2024년 중 대체로 안정

적으로 관리되었다.

장내주식 및 장내국채 거래는 기준시한 이전에 결

제가 모두 완료되었으나, 장외거래 중 주식 기관

투자자 거래에서 기준시한(16:50) 이후 결제가 1

건 발생했다. 다만 기준시한 이후 결제금액이 해

당일 전체 결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0.01%)이었다(표Ⅰ-11).

기관간RP 및 장외채권 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증

권 인도를 동시에 처리해 결제리스크를 제거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 비중은 전년에 이어 모두 확대

되었다(표Ⅰ-12).

55) 증권결제 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한다.

표 I-10.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구 분 2022 2023 2024 증감률

장
내
결
제

주 식 682 685 887 29.5

채 권1) 2,097 2,475 2,582 4.3

파생금융상품 148 132 195 47.9

소 계 2,928 3,292 3,665 11.3

장
외
결
제

주 식2) 830 844 1,086 28.6

채 권3) 9,837 10,551 11,699 10.9

기관간RP 198,072 233,102 286,554 22.9

단기금융상품4) 14,633 9,420 8,074 -14.3

펀드 등5) 10,382 10,931 14,663 34.1

파생금융상품6) 145 122 54 -56.2

소 계 233,900 264,971 322,130 21.6

합 계 236,827 268,263 325,795 21.4

주: 1) 국채(RP 포함) 및 일반채권 결제

	 2) 금융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 간 결제 

	 3) 연쇄결제* 차감 후의 최종 결제

	 4) CD, CP, 전자단기사채의 연쇄결제 차감 후의 최종 결제

	 5)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및 환매 대금

	 6) 한국거래소 청산 적격 IRS 결제금액

	     *�동일 종목을 매수·매도하는 참가자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거래함으로

써 여러 건의 결제가 일방향의 단일 건으로 처리되는 결제방식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십억 원, %)

표 I-1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건수

구 분 결제시한1) 기준시한2) 2022 2023 2024

장내주식 16:00 16:00 0 0 0

장내국채 16:00 17:00 0 0 0

주식 
기관투자자

16:50 16:50 0 0 1

주: 1) 시스템 운영 규정상의 납부시점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

자료: 한국은행

(건)

표 I-12. 장외시장 증권대금동시결제 비중1)2)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관간RP 94.1 94.1 94.5 95.7 95.9

장외채권 90.3 90.5 93.8 97.3 97.5

주: 1) �전체 결제금액 중 한은금융망(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금액의 비중

	 2) �장외채권의 경우 채권, CD, CP, 전자단기사채를 포함(연쇄결제 차감 

후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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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1.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어음·수표

2024년 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전년대

비 건수 기준으로 22.1% 감소한 반면, 금액 기준으

로는 2.7% 증가했다. 이는 전자지급수단 사용 확대

에 따른 어음 이용 감소와 공모주 청약 증거금 유입

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전자어음 발행56)금액 증가

에 각각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좌이체 

2024년 중 계좌이체 규모(일평균, 타행이체, 한

은금융망 제외)는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0.7%, 7.0% 증가했다.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

금이체는 기업공개(IPO)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높은 증가세(7.2%, 금액 기준)를 보였다. 

지급카드

2024년 중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각각 3.4%, 3.9% 증가했다. 지급카드 유형

별로 보면, 후불형의 경우 건수 및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3.6%, 4.1% 증가했고, 직불형의 경우 체크카

드를 중심으로 각각 3.3%, 3.7% 증가했다. 다만, 민

56) �공모주 청약 주 관 금융투자회사는 청약 마 감일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 전액을 한 국증권금융에 예치해야 하지만 

청약고객거래기관으로부터의 실제 자금이체는 익일 오전 차액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청약 마감일에 자금이 부족한 

금융투자회사는 한국증권금융 앞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동 금액만큼을 차입하는 형태로 증거금을 예치하게 되어 공모주 청약 시 

금융투자회사의 전자어음 발행이 증가한다.

어음·수표 이용규모1)(일평균)

2022 2023 2024 증감률

건

수

자기앞수표 224 166 128 -23.2 

  정액권 186 134 103 -23.2 

    (10만원권) 114 76 55 -26.9 

  비정액권 38 33 25 -23.3 

어음 등2) 9 9 8 -5.1 

  전자어음 6.0 5.9 5.7 -2.6 

기타증서3) 1.6 1.6 1.5 -3.8 

합 계 235 177  138 -22.1 

금

액

자기앞수표 1,244 1,075 897 -16.6 

  정액권 83 65 53 -19.4 

    (10만원권) 11 8 6 -26.9 

  비정액권 1,161 1,010 844 -16.5 

어음 등2) 12,717 11,292 11,763 4.2 

  전자어음 2,133 2,127 2,374 11.6 

기타증서3) 2,701 3,188 3,321 4.2 

합 계 16,662 15,555 15,981 2.7

주: 1)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교환제시 금액, 창구제시 금액 및 전자어음 포함

	 2)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전자어음 포함

	 3) 우편환증서, 유가증권원리금영수증 등

자료: 금융결제원

(천 건, 십억 원, %)

계좌이체 이용규모(일평균)

2022 2023 2024 증감률

건

수

입금이체1) 23,707 26,434 29,119 10.2 

 전자금융공동망2) 21,333 23,938 26,362 10.1 

   (인터넷뱅킹3)) 12,132 13,639 15,136 11.0 

   (펌뱅킹4)) 8,205 9,209 10,183 10.6 

 타행환공동망 238 231 222 -3.7 

출금이체 11,896 12,871 14,408 11.9 

합  계 35,604 39,305 43,526 10.7 

금

액

입금이체1) 89,799 90,393 96,590 6.9 

 전자금융공동망2) 83,473 84,283 90,383 7.2 

   (인터넷뱅킹3)) 38,293 39,521 43,585 10.3 

   (펌뱅킹4)) 33,793 34,163 37,467 9.7 

 타행환공동망 4,885 4,622 4,611 -0.2 

출금이체 1,988 2,297 2,584 12.5 

합  계 91,787 92,690 99,174 7.0 

주: 1) 한은금융망 계좌이체 제외

	 2) 타행이체 기준

	 3) 모바일뱅킹 포함

	 4)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용 금융거래시스템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천 건, 십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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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비 증가세가 둔화57)되면서 지난해보다 증가 폭

은 축소되었다. 선불형은 일부 카드사의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5.5%, 28.7% 감소했다.

지급방식별로는 대면지급 이용금액은 전년과 같

은 수준이었으나 비대면지급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대면지급 방식 중 실물카드를 이용

한 방식은 감소로 전환58)한 데 비해 모바일기기 등

을 결제단말기에 접촉하는 방식은 편의성 측면에서 

선호되면서 전년대비 10.7% 증가59)했다. 

한편 모바일기기·PC 등을 이용한 대금 지급 중 간

편지급서비스60) 이용 비중은 높은 편리성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57) 민간소비 증감률(명목 기준): 2021년 6.4% → 2022년 8.8% → 2023년 5.1% → 2024년 3.2%(잠정)

58) 실물카드를 통한 대면지급 이용금액(일평균) 증감률: 2022년 7.8% → 2023년 1.9% → 2024년 -2.3%

59)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대면지급 이용금액(일평균) 증감률: 2022년 46.9% → 2023년 35.7% → 2024년 10.7%

60) �지급카드 등의 중요 정보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미리 등록해 두고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예: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을 

이용해 재화·서비스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급카드 이용규모(일평균)1)

2022 2023 2024 증감률

건

수

후불형(신용카드) 46,400 50,097 51,918 3.6

직불형 26,488 27,925 28,838 3.3

 (체크카드) 26,271 27,648 28,532 3.2

 (현금카드2)) 216.9 276.8 306.5 10.7

선불형(선불카드) 565 358 302 -15.5

합 계 73,453 78,379 81,058 3.4

금

액

후불형(신용카드) 2,611 2,780 2,894 4.1

직불형 640 670 695 3.7

 (체크카드) 637 666 690 3.6

 (현금카드2)) 3.3 4.5 4.9 9.8

선불형(선불카드) 14.5 9.7 6.9 -28.7

합 계 3,266 3,460 3,596 3.9

주: 1) 개인 및 법인(국내외 가맹점) 기준

	 2) 직불카드 포함

자료: 전업카드사 및 겸영은행, 금융결제원

(천 건. 십억 원, %)

지급카드1) 지급방식별 금액(일평균)2) 

2022 2023 2024 증감률

대면지급 1,645 1,755 1,755 0.0

 (실물카드 제시) 1,416 1,443 1,411 -2.3

 (모바일기기 등 이용) 229 311 345 10.7

비대면지급 1,101 1,163 1,210 4.1

합 계 2,746 2,917 2,966 1.7

주: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

	 2) 개인 및 법인(국내 가맹점) 기준(잠정치)

자료: 전업카드사

(십억 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주: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

	 2) 개인 및 법인(국내 가맹점) 기준(잠정치)

	 3) �모바일기기·PC 등을 통한 카드 지급액 중 간편지급 비중

	 4) 전체 카드 지급액 중 간편지급 비중

자료: 전업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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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2.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현황 

도입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 중앙은행 및 국

제금융기구 등은 외화준비자산의 통화 구성 다변화

와 투자자산의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우리나라 채

권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외국 공적기관의 국내채권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증

권투자 인프라 제공,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 개요

한국은행은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

자하는 외국 중앙은행,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구 등

의 공적기관을 대상으로 증권의 보관 및 거래내역 관

리, 증권매매 결제 및 결과 통지, 원리금 수령, 잔고대

사 등과 같은 기본업무 중심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은행은 6개 외국 중앙은행 및 

1개 국제금융기구와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약

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한국은행의 증권 커

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보관 중인 국내채권 잔액은 

2024년 말 기준 34.0조 원 수준이다. 

채권결제 프로세스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이용기관의 채권 결제는 이

용기관이 SWIFT를 통해 채권매매를 지시하면 증권

대금동시결제(DvP)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용기관

이 채권매매를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투자중개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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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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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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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 범위

대상기관 대상증권 대상업무

외국 중앙은행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구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증권 보관, 거래내역관리,
매매결제, 결과통지,

원리금 수령, 잔고대사 등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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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등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채권매매 계약

을 체결한 후 동 매매내역이 포함된 채권 결제지시서

를 SWIFT를 통해 한국은행에 통지한다. 이와 동시에 

투자중개업자 등은 매매내역을 예탁결제정보통신망

(e-SAFE)에 입력한다. 한국은행은 결제일 전에 이용

기관의 결제지시서와 투자중개업자 등의 매매내역을 

상호 대조하여 거래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결제일에 

결제를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이용기관에 SWIFT를 통

해 보고한다. 한편 채권투자에 수반되는 이용기관과 

외국환은행 간의 자금거래도 SWIFT를 통한 이용기

관의 이체지시에 따라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을 통

해 결제 처리한다.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의 제공 효과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는 외국 공적기관

에게 신뢰할 수 있는 채권투자 인프라를 제공함으로

써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외국 공적기

관의 채권투자는 상대적으로 보유기간이 길고 자금

의 유출입 빈도가 낮아 우리나라 금융 · 외환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10월 우리나라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61) 편입

(2026.4월 실제 편입 예정)을 계기로 향후 외국인 투

자자들의 국내채권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외국 공적기관의 채권투자 창

구로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한국은행은 커스터디 업무에 SWIFT ISO 

20022 국제표준을 도입하는 등 증권 커스터디 업무 

수행을 위한 IT인프라 고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현금

관리 서비스를 추가했다.

아울러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국 중앙은행 간 협의62)에도 적극 참여하여 커스터디 

업무 운영 경험 및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증

권투자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

도 강화하고 있다.

61)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26개 주요국 국채를 편입자산으로 하는 FTSE Russell(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자회사로 시장지수를 산출)의 선진채권지수로, 동 지수를 추종해 투자되는 자금은 약 2.5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62) �2013년부터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NY),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호주 중앙은행(RBA), 프랑스 중앙은행(BDF), 

독일 중앙은행(DBB), 캐나다 중앙은행(BOC),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일본은행(BOJ), 중국인민은행(PBOC)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커스터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 간 협의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가별 WGBI 편입비중(2024.10월 기준)

국가 편입비중(%) 국가 편입비중(%)

미국 40.4 일본 10.2

중국 9.7 프랑스 6.7

이탈리아 6.0 독일 5.2

영국 4.8 스페인 4.0

한국(편입 시) 2.2 이스라엘 0.3

뉴질랜드 0.2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의 채권결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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